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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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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신학교에 2말 3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2학년 말에

서 3학년 초라는 의미인데, 신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입니다. 보통 2학년을 마치고 군대

를 다녀온 후 3학년으로 복학하는 사이의 휴학 기간

에 많은 신학생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교

에 복학한 후 학교와 본당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

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첫영성체

를 하면서 처음 사제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도 학교를 떠나

야 하는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동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사제직에 대한 꿈이 바뀐 적이 없던 

제 자신의 모습만 생각해서 신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성소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길을 선택한 동료들을 이

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

겠지만 실제로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어

떤 사람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점을 자기 삶에서 발견하게 될 때 그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

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

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느님께서 어

떻게 함께 하셨는지 성찰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가령 어

떤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

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눈

으로 나와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나와 그 사

람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

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도 잘못된 언행들이 있다는 

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을 하느

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용서하시는지 살피면 나

도 어떻게 죄가 있는 타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악행의 경중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하

느님 앞에서 나 또한 죄인이라는 점을 깨달으면 내 

눈으로 봤을 때 죄인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타인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더

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타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이가 눈먼 이

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하시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를 빼내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

고 빼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

이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과실을 보고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치유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신을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알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이라야 죄로 인해 병든 다른 이들의 상처를 어루

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인 것처럼 다른 이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점에 연민을 가지고 공감할 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닌 부족함에 대해서 잘 아

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닌 연약함을 잘 돌볼 수 있

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예수회 신부인 헨리 나웬은 그

의 저서 가운데 하나의 제목이기도 한데 자신을 일컬

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며 그것이 원동력이 되

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

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지만 인

간이 겪는 고통을 실제로 받으셨고, 그 때문에 단지 

말씀으로만 인간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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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간의 고통에 함께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십니

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기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얻

습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

와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부끄럽고 다시 떠올리기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남아있는 좋지 않은 기억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잊거나 묻어두면 무의식 속에 남

아 있는 그 아픔들이 자신의 모습을 변질시키고 타인

에게 같은 아픔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

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고 상처

를 잘 싸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분명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안의 들보를 빼내는 작업은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

를 제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연중 제8주일로 2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사

순 시기 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 시기와 부활 시

기를 지낸 다음 다시 연중 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사순 시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난 대림 시기로 시작한 전례력 새해는 성탄으로 

구원의 희망을 확인하고 사순과 부활로 그 구원의 희

망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확인합니다. 연중 시기는 구

원의 신비인 예수님이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

스카 신비를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

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는 바로 이웃을 믿는 것입니

다. 그 믿음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지난 주중에 안나회와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만두

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겨울의 마지막 만두 만들기일 

것입니다. 박신부는 이 광경을 보고 마치 만두 공장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안나회원들이 일사불란하

게 만두를 빚는 모습이 지난번과 달리 좀 더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만두를 빚는 손과 팔은 아

프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빚는 마음은 평

안하고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제 점차 다른 단체들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전의 일상을 되찾아 갈 것입

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행복일 것입니다. 신앙 안

에서 사랑으로 희망을 살아갑니다.  

 

   이제 사순 시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전

례적으로 영성적으로 그리고 이를 위해 크리스마스 

소나무의 가지를 치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성탄의 상징으로 기도 뜰에 앞에 화려하게 서 있던 

나무의 가지를 모두 쳐내고 나무 기둥만 남아 십자가

로 변하여 우뚝 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의 화려

함은 이제 사순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상징으

로 장엄하게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 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제 

삶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기입니다. 삶의 걱

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준비

합니다. 이를 위한 파스카의 신비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잔뜩 움츠려진 우리의 삶이 사순

을 통해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경험으

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연중 시기로 돌아갑니다. 불

안과 두려움에 쌓인 삶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으로 가

득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며 공동체의 삶입니

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며 이를 우리 사회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 믿음으

로 맞이하는 사순과 부활의 신비가 현재의 불안과 두

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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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본당 재무보고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수 입                          단위 ($) 

교무금  620,840.00 

주일헌금 및 감사헌금 414,719.00 

부활 특별 헌금  20,000.00 

크리스마스특별헌금 27,913.00 

대축일 헌금  7,820.00 

교구 특별헌금 46,637.00 

바자 수익금 131,004.41 

주보 및 달력광고  22,900.00 

매일미사책 판매  14,675.00 

기타 수입금 1,220.76 

총수입 1,307,729.17 

                                   지 출                          단위 ($) 

인건비 334,827.81 

사제관 비용 (의료보험 포함) 133,499.56 

수녀원 비용 (의료보험 포함) 56,108.26 

직원 복리후생비 27,936.96 

사무경비 56,768.32 

종교 교육비 33,219.39 

본당 행사 및 물품 구입비 51,953.14 

전례비용 10,660.49 

매일미사 책, 기타 종교 물품 구입 25,988.96 

공과비 (전기 · 가스 · 수도) 56,341.81 

시설비 ( 관리 및 보수) 77,528.78 

본당외 카톨릭 사목 후원금 31,100.00 

건물 및 상해보험 50,121.90 

본당 단체 보조비 19,275.00 

교구 교납금 111,300.00 

St. Elizabeth Ann Seton Trust 12,501.00 

ACA 연례교구모금 송금  143,500.00 

교구 특별헌금 송금 43,844.00 

총지출  1,276,475.38 

수지차액 31,2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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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성지 모음  

알 림 

사순 특강  

재의 수요일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30 p.m. 합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

는 7:15 p.m.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날짜  초 봉사  초 봉사  

3월  4일 요셉회 베드로회 

3월 11일 안나회  로사리오회  

3월 18일 연령회  생활상담소 

3월 25일 하상회 대건회 

4월  1일 간호사회 성제회 

4월  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4월 15일 (3 p.m.)  울뜨레야  꼬미시움 

4월 15일 (7:30 pm)  학생 복사  학생 복사  

특별헌금  

첫금요일 성시간과 특강   

2021년 건축기금 결산  

                                   수 입                          단위 ($) 

건축 보수 및 Prayer Garden 기부금  30,600.00 

이자 (Bank & Fund) 24,660.12 

총수입  55,260.12 

                                   지 출                           단위($) 

건축 보수 및 비품구입 135,140.90 

총지출  135,140.90 

수지차액 -79,8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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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주일학교 개학  

제2회 말씀잔치  

 

구역분과 회의  

 

동북부 ME부부 피정  

날짜 : 3월 12일(토) - 3월13일(일)  

장소 : 뉴욕 헌팅턴 신학교 

신청비 : $200 (부부)    (선착순 20 부부만 입니다) 

연락처 : 신성호 세바스찬 (646) 772-3024 

2022년 여름캠프 등록  

2022년 여름캠프가 7주간 있습니다. 조기등록은 

3월 6일(일)부터 받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6월 28일(화) - 8월 12일 (금) 7주간  

조기등록 시작 : 3월 6일(일) 

문의 : Rebeca Kim (Camp Director) 

이메일 : stpaulcamp@gmail.com  

헌혈 행사  

간호사회 정기총회  

2월 27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모든 간호사님 참석바랍니다.  

코비드19 검사  

첫영성체 자모 모임  

 

새신자 성탄반 모집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2월 27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안나회 만두 판매  

맛있고 정성이 가득한 만두를 판매합니다.  

로사리오회 메주 픽업  

메주 주분하신분은 로사리오회 판매대로 오셔서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마니피캇 성가대 2022/2023년 새임원 명단 

대장  김찬호 대건 안드레아  총무  이영숙 안젤라 

회계 장미희 수산나 서기  이서정 세실리아  

악보장 박민선 아가다   

소프라노 파트장 송상민 루시아  테너 파트장  김창욱 안드레아  

알토 파트장  박현경 로사  베이스 파트장  박영진 요한 바오로  

성인 견진반 모집  

첫교리 : 4월 28일(목)   시간 : 7:30 p.m.  

등록 서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7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2년 2월 27일 

생활상담소 상담 

2월 27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진원  

 

  

  

 

  

온라인 헌금  

  

  

  

  

사물놀이 개강 

일시 : 3월 7일(월)  8 p.m. (장소 : 본당 친교실) 

문의 : 서병권 안토니오 (917) 577-2880 

요셉회 월례회  

일시 : 3월 8일(화)  10 a.m. 미사  

11 a.m. 요셉회   12 p.m. 점심  

일시 : 2월 27일(오늘)  2 p.m.  친교실  

일시 : 3월 12일(토)  2 p.m. 

장소 :  성전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온전한 믿음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니만큼 레지오 단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 단원 모집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50~70대 여성 

단장 : 이 모니카  (718) 216-1083 

공경하올 어머니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 50~80대 여성 

단장 : 박 안젤라  (718) 9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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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Church as she brings forth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 For politicians who serve us with sincerity and 

honesty,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those led astray by the false guides of heresy 

and supersti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the ability to recognize our own faults first,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the start of the 2022 Spring semester of 

Sunday school: that both the teachers and stu-

dents feel renewed and eager to learn about the 

ways of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those who died in hope of resurrec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February 27, 2022 

4th Sunday in February                                                                                           Announcements 

11 

Special Collection  

COVID-19 Test  

First Day of Sunday School  

Summer Camp 2022  

Sunday School 

Ash Wednesday  

Blood Drive  

Collection of Old Palms  

First Communion Parents Meeting  
Date : Mar. 13th (Sun)  
Time : After 12:30 p.m. Mass 
Location : Education center (Classroom# : 204)

Learning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First Friday of the Month  
Date : Mar. 4th (Fri)  
Time : 8 p.m.  
The stations of the cross will start at church at 7:30 
p.m. After the stations of the cross, the lecture for 
lent will start.  
There is Eucharistic Adoration and Benediction 
only, not the first Friday mass. 

Lectures for Lent  
Date : Mar. 4th (Fri) - Apr. 8th (Fri) - Every Friday 
Time : 8 p.m.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Eigh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27, 2022 (Year C) No. 2569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Sirach                             
   Sirach 27:4-7 (84C)  

Second Reading  

    

Communion Antiphon 

   

Psalm 92:2-3, 13-14, 15-16 

In Search of Eric Nam  

< Eighth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I spent the better part of last week researching Eric Nam. If you don’t know who he is nor never heard his 
name, then you’re probably like me: out of touch, clueless and nonKorean. A high school classmate of mine 
has twin granddaughters who are into K-Pop. Knowing I love all things Korean, he asked me what I thought of 
Eric Nam, not just as an entertainer but as a person. Was he a good role model? Were his songs good with 
wholesome lyrics? What kind of person is he? Let me be the first to admit I have terrible taste in music. Oh, I 
know what music I like but my record in recognizing talent is shaky at best. Back in the 1960s I thought the 
Beatles were a passing fad. When I left Korea in 1985 and returned to the States and heard rap for the first 
time, I said it would never catch on. So I listened to some of Eric Nam’s songs and they sounded good, but 
what do I know? Then I went on YouTube and watched him answer “Thirst Tweets” (Don’t ask.) and give 
several interviews. Just when I was about to give up and tell my classmate I learned nothing about his grand-

daughters’ idol, I found a video where Eric shared with fans his favorite Korean food: 된장찌개. What’s 

more, he cooks it himself. This told me all I needed to know. He’s not only 100% Korean, he’s secure in his 
masculinity, proud of his heritage and he willingly shares what he loves. His music has to be good because his 
heart is good. 
 
    Jesus tells us good people produce good things out of the goodness of their hearts. To make sure you pro-
duce good things, examine your hearts. This Wednesday Lent begins. We begin as always by remembering we 
are dust and unto dust we shall return. Lent is a time to clean out our hearts of everything that is not good, not 
wholesome and not true. Fill your hearts with what is right and you will do and say what is right. To concen-
trate on the gospel and the role of Jesus in our lives, we give up other things during Lent, like desserts or Star-

bucks, candy or video games. I will give up just about anything—except 된장찌개! Of course from now on, 

every time I eat 된장찌개 I’ll think of Eric Nam.  

Be firm, steadfast, always fully  
devoted to the work of the Lord 


